
실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우리 서울대교구 홍보국도 어떤 일을 계획할까 생

각하다, 주보의 많은 부수와 신자들의 높은 열독률

에 착안해 <좋은 이웃, 따뜻한 나눔>을 기획하였습니

다. 당시 홍보국장이던 저는 주보를 통해 다음과 같

이 신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

렸습니다. “서울주보 2000호 발행을 기념하여, ‘가난

한 이들을 돌보라.’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실

천할 새 코너 <좋은 이웃, 따뜻한 나눔>을 기획하였

습니다. 서울대교구 홍보국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

가 매달 한 번씩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교우를 

소개하고, 교우들의 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프로그램

입니다. 삶이 각박해져 나눔이 줄어드는 요즘, 서울

주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 사랑

의 온기를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

다.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

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이 따뜻한 

이웃이 되어주세요. ” 

실제 우리 직원이 어려운 분을 찾아가 상태를 꼼꼼

히 살펴보고 주보에 글을 써서 후원을 부탁드렸지요. 

이 기획은 ‘첫 번째 이웃’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3월 

1일 자 주보에 게재되었습니다. 

“첫 번째 이웃”

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 2월 4일 오후, (중략) 언제 지어졌

는지 지붕조차 온전치 않아 천막을 두른 허술한 집에 뇌병변장애

가 있는 자매님과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. 

문을 열고 들어서자 석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. 잠시 이야기를 나

누다 보니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까지 아파졌습니다. 자매님께 괜

찮으신지 여쭤보니 “난 종일 있어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… 문 좀 

열어놔야겠네.” 하십니다.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이 집은 난

방이 되지 않아, 10년이 지난 석유 난로와 동사무소에서 기증받은 

작은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. 문 앞에는 석유통들

이 즐비하여 행여 ‘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?’ 하는 아찔한 생각이 

들었습니다. LPG 가스통에 가스레인지와 화장실 온수기를 연결

해서 사용하는데, 이 온수기조차 고장이 나서 현재는 따뜻한 물이 

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집에서는 목욕을 할 수가 없어서 목욕탕

에 갔지만, 목욕탕 주인은 몸이 성치 않은 자매님이 행

여 다칠세라 손사래를 치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

(중략)  중학생이던 아들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정신장

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. 폭력적인 아들의 증세로 가족은 와해되

고,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은 두 딸은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. 계

속된 약물치료로 현재 아들의 상태는 호전되었지만, 자매님이 뇌

병변장애를 얻게 되면서 거동조차 힘든 실정입니다.

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달 국가에서 지원하는 60여만 원이 

소득의 전부입니다. 한 달 석유값만도 20만 원. 거기에 병원비, 전

기세, 식비 등 생활비를 쓰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없습

니다. 안전상 위험한 집이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 이사는 꿈도 못 

꿉니다. 그렇지만 자매님은 본당 공동체의 기도와 가정방문을 통

해 신앙생활을 하며 굳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. 자매님을 

후원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씀드리자 오히려 “나보다 더 가난한 

사람을 도와줘요.”라고 말하는 자매님을 보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

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몇 년 전 잠시 나쁜 생각도 했었지만, 

온전치 못한 아들 걱정에 쉽게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는 자매님을 

위해 교우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

기를 바랍니다. “

다른 언론 기사와는 달리 하루종일 어려운 분의 사

정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주고 충분히 파악을 하고 쓴 

글이라 아주 현장 중계처럼 생생합니다. 이 일을 담

당하고 실제 기사로 썼던 홍보국 직원은 그 후에도 

종횡무진 전국을 누볐고, 필리핀의 오지에도 가는 열

성을 보였죠.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. 생각

했던 것 이상으로 성금이 들어오고 실제적인 도움을 

주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주보를 

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

면서 기적을 체험

했던 순간이기도 

합니다. 서울주보

의 진화가 어디까지

일까 궁금해집니다.       

<좋은 이웃, 따뜻한 나눔>은 

2017년 <사랑의 손길>로 코너명

을 변경하여, 2021년에도 매월 첫 

째주에 게재하고 있습니다. 

많이 있었습니다. 주보를 

사업을 진행하

지

       

>은 

코너명

매월첫 

다. 


